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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술 개요

초등학교 때 처음 먹어보았음, 만두 기억은 없음, 떡만이는 1인분으로 두 개의 맛을 

볼 수 있어 장점이라고 생각함, 어릴 때 먹었던 기억과 추억 때문에 먹는 가게, 요즘

의 맛을 쫓아가지 않고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.

주요 색인어
미추홀구, 떡볶이, 떡만이, 초등학교, 학익사거리, 만두, 시장, 버스, 양토마을, 가

게, 의자, 맛, 입맛, 오뎅, 추억, 학교, 기억, 분위기

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(비공개)

1. 첫 기억

00:00:00~

00:04:19

▷기록기획안

▷구술활용동의서

▷개인정보동의서

▷음성파일

▷기록검수확인서

-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사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음.

- 초등학생 때 학익사거리에서 집까지 걸어오는 길에 몇 번 들렸고, 

그 이후에 못 가다가 사회인이 돼서 다시 가게 됨.

- 학익 구시장 쪽에 있던 것을 기억함.

- 양토마을에 사는 친구가 데리고 갔는지, 언니랑 갔는지 첫 시작은 

기억이 안남.

2. 옛날 가게와 맛
00:04:20~

00:06:03- 잘 기억은 안나지만 시장에 있는 떡볶이 집 느낌이었음.

- 자주가지 못해 맛은 기억이 안나지만 지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함.

3. 만두

00:06:04~

00:07:33

- 초등학생 때 만두까지 사먹을 입장이 아니여서 만두 기억이 없음.

- 떡만이를 별로 안좋아하지만 1인분으로 떡볶이와 만두를 다 먹을 

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함.

4. 가게의 추억

00:07:34~

00:09:23

- 사람이 많아 항상 기다려야 하는 것과 식탁이 연결되어 있어서 자

리 구분이 없었음.

- 어릴 때 먹었던 기억과 추억 때문에 먹는 가게였음.

5. 이전하는 가게
00:09:24~

00:11:27- 옛날 분위기를 갖고 있을 수 없어 아쉬움.

- 요즘의 맛을 쫓아가지 않고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.


